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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Correlation analysis of central corneal thickness, anterior 
chamber volume, and anterior chamber depth in Koreans aged 20 to 24 years using the Pentacam tool.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3 Korean adults with healthy eyes. The central corneal 
thickness(CCT), anterior chamber volume(ACV), and anterior chamber depth(ACD) was measured with 
Pentacam devic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he Pearson’s correlation cofficient. P-values<0.001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Mean age of subjects was 22.0±2.01 years. The mean +/- central corneal thickness of the right 
eye and left eye were 546.66±32.221mmg and  545.70±32.759mm, respectively. Also The mean central 
cornea thickness was 546.19 um in the whole sample. The mean anterior chamber volume the right eye 
and left eye was 181.66±33.738 mm3 and 180.12±30.84 mm3, respectively. 
The mean anterior chamber depth was 3.158±0.257 mm and 3.122±0.233 mm in right eye and left eye, 
respectivel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terior camber volume and anterior 
chamber depth(p<0.001, Pearson’s correlatio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ntral cornea thickness and anterior chamber volume. Also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entral cornea thickness and anterior chamber dep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clinical reference data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cornea in Korea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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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각막 지형도를 이용한 각막 두께의 측정은 각막 

확장, 원추각막, 각막부종, 콘택트렌즈의 연속 착용

에 의한 각막의 얇아짐 등에 대한 중요한 진단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1-3). 또한 중심 각막두께, 앞방 

부피, 앞방 깊이 등의 자료는 각막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심각막두께(CCT)
는 녹내장, 굴절수술, 각막질병 등에 관련성을 가

지는 것이다4). 또한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 등의 안

질환의 진단과 예후에도 사용되는 임상안과에서 

중요한 자료이다5). 더욱이 각막 굴절수술전의 진

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6). 또한 각막중심두께

의 얇아짐은 광우각 녹내장의  위험 요소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같은 두께의 얇아짐의 원인은 유전

적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7). 이같은 각막 중심부 

두께의 진단은 이 같은 눈 질환의 진단 기준, 초기 

처방, 진행 및 예후의 판정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

할 수가 있다4). 앞방각막 깊이(ACD)는 일차성 녹

내장의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8). 또한 백내장, 각막 

굴절 수술전 진단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

다9). 특히 유의성 검사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통

계적 결과는 임상자료서 활용 할 수 있다 6). 각막

중심두께의 얇고 두터움은 안압의 높고 낮음을 연

관되어 추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이다10). 
한편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 부피(ACV)는 유전

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광우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각막내피 변성과도 관계를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11) . 더욱이 

연령이 증가하면 앞방각 부피는 감소하며, 정상보

다 당뇨병 환자는 감소하는 관계를 가진다 11).
한편 앞방 부피는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낮은 값

을 가진다 12) .이 같은 각막중심부 두께와 앞방 부

피 및 앞방 깊이 자료는 각막과 눈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임상적 자료로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정상 한국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막의 중심두께, 앞방부피, 앞방깊이에

서 측정된 평균 값에 대한 상관관계와 유의성을 규

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2.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세부터 24세까지 눈에 이학적 소견

에 이상이 없고 약물복용, 눈 수술 등이 없는 건강

한 눈의 가지는 한국인 청소년 53명[남성 30명, 여
성 23명; 평균 연령 22.038±2.009]의 106개 눈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다

2.2. 방법

각막의 중심두께, 앞방 부피, 앞방깊이의 측정은 

비접촉식 방법인 Scheimpflug-placido discbased인 

각막지형도 Pentacan(Oculus, USA)를 사용해서 피

검사자가 검사 도구에 착석하여 시 표적의 정면을 

주시하면 자동으로 측정값이 확인되어 이를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오른눈을 먼저 측

정하고 왼눈을 측정하였다. 

2.3. 통계 분석

측정된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다시 

SPSS 20(IBM)을 이용하여 Pearson’s 상관관계 프

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P<0.001 이하를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3. 결과

각막의 중심부 두께의 오른 눈은 평균 

547.906±30.964um이며, 왼눈은 546.634±31.918um
으로서, 오른눈이 왼 눈에 비해서 약간 두터우며, 오
른눈의 최소 값은 431um, 왼눈은 435um이며, 오른

눈의 최대값은 619um, 왼눈은 608um로 나타났다

(Table 1). 
앞방부피는 오른 눈은 평균 181.755±34.961  

mm3이며, 왼눈은 181.302±30.982mm3으로서, 오른

눈이 왼 눈에 비해서 약간 크며, 오른눈의 최소 값

은 119,mm3 왼눈은 102mm3이며, 오른눈의 최대 값

은 267mm3 왼눈은 254mm3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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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Mean ± S. D.(um) Minimum(um) Maximum(um)

OD 547.906±30.964 431 619

OS 546.634±31.918 435 608

Table 1. Mean, minimum, maximum central cornea thickness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Eye  Mean ± S. D.(mm3) Minimum(mm3) Maximum(mm3)

OD 181.755±34.961 119 267

OS 181.302±30.982 102 254

Table 2. Mean, minimum, maximum corneal volume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앞방 깊이는 오른 눈은 평균 3.159±0.254 mm이

며, 왼눈은 3.129±0.238mm으로서, 오른눈이 왼 눈

에 비해서 약간 크며, 오른눈의 최소 값은 2.14mm 
왼눈은 2.45mm이며, 오른눈의 최대값은 3.67,mm 
왼눈은 3.69mm로 나타났다(Table 3).

오른눈의 평균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부피 간의 

상관관계는 낮으며 유의성도 낮게 나타내었다

(Table 5). 또한 왼눈의 평균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

부피 상관관계도 낮으며 유의성도 낮게 나타내었

다(Table 6).

오른눈의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깊이의 상관관계

는 낮으며 유의성도 낮게 나타내었다(Table 5). 또
한 왼눈의 평균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깊이의 상관

관계는 낮으며 유의성도 낮게 나타내었다(Table 
6).

오른눈의 앞방 부피와 앞방 깊이의 상관관계 계

수는 높은 유의성(P=0.000)을 나타내었다(Table 
5). 또한 왼눈의 평균 앞방 부피와 앞방 깊이도 상

관관계는 높은 유의성(P=0.000)을 나타내었다

(Table 6).

Eye  Mean ± S. D.(mm) Minimum(mm) Maximum(mm)

OD 3.159±0.254 2.14 3.67

OS 3.129±0.238 2.45 3.69

Table 3. Mean, minimum, maximum anterior chamber depth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Eye Region Mean ± S. D. Pearson Correlations P-values

OD
CCT 547.906±30.964um

-.011 .940
ACV 181.757±34.961mm3

OS
CCT 546.604±31.918um

-.091 .519
ACV 181.302±30.987mm3

*p<0.05, *P<0.01

Table 4. Comparative between CCT and ACV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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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Region  Mean ± S. D.(mm) Pearson Correlations P-values

OD
CCT 547.906±30.964

.037 .795
ACD 3.159.647±0.254

OS
CCT 546.604±31.918

.161 .251
ACD 3.129±0.238

*p<0.05, *P<0.01

Table 5. Comparative between CCT and ACD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Eye Region  Mean ± S. D.(mm) Pearson Correlations P-values

OD
ACV 181.755±34.961

.636** 0.000
ACD 3.159±0.254

OS
ACV 181.302±30.987

.693** 0.000
ACD 3.129±0.238

*p<0.05, *P<0.01

Table 6. Comparative between ACV and ACD of 20 to 24 year-old population in Korea. .n=53

4. 논의

각막 중심부 두께의 측정값은 각막 굴절수술과 

녹내장 및 각막 질환의 진단과 처방 및 굴절 수술

에서 임상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2-3). 본 연구에서 

한국인 청소년의 각막 중심부의 평균 두께는 약 오

른눈이 547.906um이며 왼눈은 546.604um를 가졌

다. 이 같은 분석은 특정 집단에서 평균 각막중심

부 두께는 녹내장의 위험을 예견하는 자료서 보고

됨을 알 수 있다1). 즉 1차성 녹내장의 시작을 예언

할 수 있는 강한 지표로서 인지될 수 있다는 연구

가 있다 7). 즉 안압의 값이  70um의 각막의 두께변

동이 약 5mmHg의 값의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다6) 

.Doughty 등은 안압과 각막중심부 두께의 관계는 

녹내장과 녹내장이 없는 눈에서는 서로 다름을 보

고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각막 중심부 두께의 

변화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녹내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의 중심각막 

평균 두께에 대한 결과는  518um의 아프리카인, 
504.5um의 몽골인, 520um의 영국 인 보다는 두터

우나, 551.1um의 중국인, 580um의 사우디 아라비

아인, 574-575um의 홍콩인 보다는 적으나, 

548.21um인 스페인 집단과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3-19). 

한편 앞방 깊이에 대한 인도 성인의 경우는 평균 

3.22+/-0.34mm20)로서 이는 본 연구의 오른눈 

3.16mm와 왼눈의 3.13mm보다 깊은 것은 인종이 

차이라고 여겨진다. 앞방 부피에 대한 독인 성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평균 160.3+/-36.81mm3로

서21) 이는 약 180mm3로서 한국인이 다소 큰 값은 

인종의 차이라 사료된다.
 같은 결과는 종족 또는 지역과는 관련성이 적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각막중심부 두께와 앞

방 깊이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보고가 있으나11),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유전성 질환이 아닌 정상인으로 연구대상

을 한 것으로 결과의 차이를 가진다고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중심각막 두께와 앞방 깊이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앞방 부피와 앞방 깊이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는 한국인 청소년의 각막의 중심두께, 앞방 부피, 
앞방 깊이에 대한 상관관계의 연구자료는 향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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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굴절수술과 녹내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임

상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앞방 부피와 앞방 깊이는 유의성을 가지는 상관관

계임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한국인 청소년의 20세부터 24세까지의 각막 중

심부 두께와 앞방 부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막 중심부 두께와 앞방 깊이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방부피와 앞방 깊이는 유의성이 있는 상관관

계를 가짐은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추후 각막 굴절수술 및 콘

택트렌즈 진단과 처방에 임상적 자료로 활용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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